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05.11 

현대공업, 1 분기 영업이익 20 억… 전년比 57.54%↑ 

▶ 프리미엄 차종 중심의 신차 효과로 수익성 향상 

▶ 신규 차종 수혜 이어지며 내수시장 강세 계속될 것 

 

<2020-05-11>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 현대공업(170030, 대표이사 강현석)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0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57.54%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419억 원을 달성했다. 

 

이익 상승의 주된 요인은 신차 효과를 통한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 강세로 분석된다. 실제 GV80, 

G80 등 제네시스 신규 차종을 비롯해 SUV 확대가 더해지며, 국내 매출은 2019년 1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했고, 수익성 향상까지 이끌었다는 평가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현대공업은 내수 활성화가 이어지며 신차 수주 물량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공업 관계자는 “제네시스 신형 GV80과 G80의 누적 계약대수가 올해 판매 목표대수를 

초과하는 등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해당 차종의 수혜는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판매 호조가 

계속되며 실적 성장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 자료문의 

현대공업   임현재 차장   (052-27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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